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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력단  상이 지속되면서, 사회 체 으로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 경력단

여성을 지원하기 한 각종 정부정책과 지원 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으나, 여성의 경력단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지 않고 있으며, 련 연구들도 실태분석에 을 맞추

고 있어 정책 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경력단 여성

에 한 국내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경력단 여성 연구의 방향과 정책 인 시사 을 제

시하고자 한다. 이를 해, 경력단 여성에 련된 선행연구의 115편 논문을 검토하여, 연구

시기,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 상, 연구자료 수집방법에 따라 분류하고 그 경향성을 악하

다. 연구결과, 1999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경력단 과 재취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경력단 을 경험한 여성, 그 에서도 아직 미취업 

인 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진 것을 악하 다. 특히, 패 데이터를 활용한 

양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는 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향후 경력단 여성에 

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는 방안들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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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여성의 경력단  상은 여성 개인의 경제활동

참가와 련된 부정 인 효과 외에도 사회 인 

편익 에서 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에 한 해결방안을 체계 으로 모색하게 되었

다. 여성의 경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경력단

을 경험한 여성이 심리 , 경제 , 사회  측면에

서 삶을 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뿐

만 아니라( 연숙, 주 아, 2016), 더 나아가 사회 

체  측면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조

가 국가경쟁력에 부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서 주, 장서 , 이보민, 2009). 경력단 이란 

본인의 자발 인 의지와 무 하게 경제활동을 

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성의 경우 혼인, 

출산, 양육과 같은 생애사  사건을 경험하면서 

본인의 의지와 무 하게 경력단 을 경험하게 되

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여성을 경력단 여성으

로 간주하고 있다(오은진 외, 2008). 

여성의 경력단  상은 비단 한국에서만 나타

나는 상은 아니다. 다만, OECD 국가의 여성 경

제활동 참여율이나 한국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

제활동참여율을 비교해보았을 때 심각한 수 이다

(통계청, 2018). 정부는 경력단 여성과 련된 문

제를 해결하기 해 2000년  반부터 여성의 경

제활동 참여 실태를 악하고, 각종 여성지원센터

를 활용하여 여성의 경력 발   재취업을 지원하

기 한 교육 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김종

숙, 2015). 그러나 여성의 생애사  사건의 특수성

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한 성 

역할에 한 문제의식을 간과한 채 문제해결을 시

도하여 정책의 효과성이 반감되었다는 주장도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효과 반감의 주된 원인 에는 경력

단 여성에 한 구체 인 연구성과의 부족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즉, 기존에 여성의 경력

단 과 련된 여러 주제를 언 한 논문들 다수

는 여성이 경력단 이 되는 주요한 요인들을 

악하거나, 이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하는

데 을 맞춘 연구들이 다수이다. 한, 여성의 

경력단  상을 총체 으로 이해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경력단 을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하

는데 을 맞추고 있으며, 로그램 개발을 통

해 노동시장 재취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제안

한 연구들이 주기 으로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여성의 생애사  특성에 따른 여성의 

취업상태 변화를 다룬 논문들(민 주, 2012; 김진

하, 2016; 방하남, 장지연, 2000), 경력단   재

취업과 련된 경험을 다룬 논문들(권희경, 2010; 

손 미, 박정열, 2016; 박은주, 형미, 2017; 신

연하, 이동명, 2017), 여성 경력 련 정부 정책 

내용  그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들(박

재규, 2010; 이병남, 김세은, 2015; 이인원, 강인

성, 조연숙, 2012), 여성 경력 지원센터에서 진행

되는 교육 로그램의 효과성(이 민, 노경란, 최

윤선, 2009; 황윤주, 이희수, 2014; 김정희, 변상

해, 2016)에 한 연구 등 실태나 경과를 언 하

고, 이를 해결하기 한 정책 인 방안들을 모색

하는 연구가 다수이다. 

1990년  후반부터 2017년까지 여성의 경력단

 상에 한 문제의식에 기 한 다수의 연구가 

발표되었지만, 그러한 연구들의 경향성이나 연구

주제 변화에 해 악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연

도별, 연구주제별, 연구방법별, 연구 상별, 연구자

료 수집방법별로 기존의 연구들을 체계 으로 분

석하고, 이를 정리하며, 경력단 여성에 한 연구

를 종합 으로 악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본 연

구는 여성의 경력단 에 한 연구동향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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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다음과 같은 문제에 을 두었다. 

첫째, 연도별로 경력단 여성에 한 어떤 연구

가 이루어졌는가? 둘째, 연구주제별 경력단 여

성에 한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가? 셋째, 연구

방법별 경력단 여성에 한 어떤 연구가 이루어

졌는가? 넷째, 연구 상별 경력단 여성에 한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가? 다섯째, 연구자료 수

집방법별 경력단 여성에 한 어떤 연구가 이루

어졌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들을 통해 기존 연

구들에서 여성의 경력단 을 해결하고자 방안과 

시사 을 탐색하 다. 

2. 선행 연구분석

1) 경력단절의 개념과 실태 

경력단 이란 본인의 자발 인 의지와 선택에 의

한 노동시장의 이탈이 아닌, 외부의 환경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노동시장 참여를 지속할 수 없으

므로 경제활동 참가를 단한다는 의미이다(오은진 

외, 2008). 다시 말해 경력단 이란 본인의 자발

인 의지와 무 하게 경제활동을 단하게 되는 것

을 의미하는데, 여성의 경우 혼인, 출산, 양육과 같

은 생애사  사건을 경험하면서 본인의 의지와 무

하게 경력단 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여성을 경력단 여성으로 간주하고 있다(오

은진 외, 2008). 

이와 련하여 사회 체 으로 쟁 이 되는 경

력단 여성과 여성의 경력단 에 한 상은 최

근에 나타난 이슈는 아니다. 혼인, 출산, 양육과 같

은 여성의 생애사  사건이 여성의 경제활동 유지

와 충돌하면서 경력단 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하여 여성 반의 교

육수 이 높아졌고, 출산 자녀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

여율이 남성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 남성에 비해 낮은 임 을 받고, 승진 등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에 한 문제의식이 사

회 반으로 공감 를 형성하면서 여성의 경력단

 문제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박은주, 

형미, 2017; 권희경, 2010).

통계청(2018) 자료에 의하면, OECD 국가들을 

상으로 경제활동인구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2016

년 기  한국인 체의 경제활동참여율은 62.8%로 

13 를 차지하 고 이는 OECD 평균인 61.2%보

다 조  높은 수치다. OECD 평균 남성은 68.2%, 

여성은 54.5%인 것으로 비추어 보아 경제활동참

가율의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수치를 기

록하는 것은 한국만의 고유한 상은 아니다. 그러

나 한국의 경우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참여율이 남

성 73.9%, 여성 52.1%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 사

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한국 남성보다는 물론 

다른 OECD 국가 여성들과 비교해서도 낮은 편에 

속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연령 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20  65.7%, 30

 62.5%, 40  67.2%, 50  64.1%로 나타나 결

혼, 출산, 육아로 인해 여성이 경력단 을 경험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

입하는 M자 곡선 형태가 나타난다(통계청, 2018). 

이는 여성이 가정생활과 경력 리를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근거가 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련하여 미국은 한국과

는 다른 양상이다. 1984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추이를 여러 각도에서 살

펴보고자 했던 Byker(2016)의 연구에 따르면, 미

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1950년 에는 30% 

수 이었는데, 1990년 에 들어서면서 60% 수

으로 높아졌고, 2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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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참여율은 1950년 에는 10% 미만이었

다가 2000년 에는 60%로 증했다. Mincer와 

Polachek(1974)은 1960년  반에는 출산과 양

육을 이유로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한 기간이 

평균 으로 8년 정도 으며, 이 게 이탈한 인력 

 많은 이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게 미국에서도 

과거에는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을 경험하면서 노

동시장 완 히 탈퇴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일정 기

간 이탈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Byker(2016)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960년 에 6살 이하의 자녀가 없는 여성은 40%, 

2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은 20%의 노동참여

율을 보 다가, 2010년 에는 6살 이하의 자녀가 

없는 여성은 물론 2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 

모두 략 60% 정도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 여성들이 출

산과 양육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거 이탈하고 

있는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여성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10%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재복귀 시에도 노동

조건이나 임  측면에서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으

며, 이는 차별 인 노동시장 구조로 강화되어 다

시 여성의 경력단 을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 불평등한 성역할론과 경력단절

불평등한 성 역할 인식으로 곤혹스러워하는 여

성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린 자녀를 가

진 북미 여성의 2/3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워킹맘들은 그들을 둘러싼 가족과 

일터의 사회  구조, 문화  이데올로기가 그들에

게 호의 이지 않음을 알고 있다(Almey, 2010). 

워킹맘은 남편보다 집안일과 육아를 2배 이상 떠

맡고 있으며(Bianchi, Wight & Raley, 2005), 

통 인 성 역할 이데올로기, 가사업무와 병행하

기 힘든 일터 환경, 하지 않은 공공 정책으로 

인해 북미 워킹맘들은 자녀 양육과 동시에 노동시

장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다(Gornick & Meyers, 

2003; Stone, 2007; Williams, 2000). 미취학 자

녀를 둔 38명의 여성을 상으로 한 Hays(1996)

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워킹맘들 사이에서 집약

인 육아(intensive mothering) 이데올로기가 받

아들여지고 있었다. 

집약 인 육아란 ‘이상 인 자녀 돌 ’을 수행

하는 이가 엄마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 으로 

자녀를 돌본다는 것은 매일 자녀의 이야기를 들

어주고, 자녀의 욕구를 민감하게 악하고 충족시

켜주고자 노력해야 하며, 자녀의 웰빙을 자신의 

상황보다 우 에 두는 것이다. 이러한 집약  육

아 이데올로기를 가진 워킹맘들은 자녀와의 계

에서 죄책감과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

으며, 일하는 엄마라는 자신들의 지 가 부 하다

는 모호함을 느낀다. 비록 요즘 세 의 워킹맘들 사

이에는 다른 형태의 모성상(motherhood)도 통용

되고 있지만(Collins, 2000; Johnston & Swanson, 

2007; Segura, 1994), 많은 학자들은 집약 인 

육아라는 이데올로기가 우세하다는 것에 의견

을 모으고 있다(Arendell, 2000; Avishai, 2007; 

Macdonald, 1998). 그 결과, 워킹맘 스스로 자녀 양

육에 해 막 한 책임감을 지우는 상황으로 귀결되

고 있다. 

동시에 북미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이상  노동자’

의 모습을 기 하는 것도 강화되고 있다(Webber 

& Williams, 2008). 여성 임원들의 일과 가족에 

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했던 Blair-Loy(2003)

의 연구에서는 여성 임원들의 가족 헌신(family 

devotion), 일 헌신(work devotion) 스키마를 연

구했다. 가족 헌신 스키마를 가진 여성 임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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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의 삶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의미와 충족감

을 강조했지만, 일 헌신 스키마를 가진 이들은 

여를 받는 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의미와 헌신을 

시했다. Garey(1999)와 Hattery(2001)의 연구

에서는 모성상과 노동자의 역할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 인 것일 수 있음을 주장했다. 

그들은 집약 인 육아를 거부하고, 집 밖에서 일

하며, 자신의 경력에 해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

다. 자녀들이 공  보육 서비스 안에서도 잘 성장

할 것이라고 믿으며, 이러한 그들의 결정에 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북미 지역의 워킹맘 

 집약 인 육아에 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이들

도 있지만, 이상  노동자의 역할을 기 하는 사회

 변화에 따라 여성 스스로도 자신의 커리어를 

시하는 경향도 있다. 실 으로 남성보다 가사 돌

  육아를 훨씬 더 많이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

에게 이상  노동자의 모습을 기 하는 것은 일견 

가혹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은 강력한 차

별 지조치를 통해 직장 내에서의 성평등주의를 

실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직장 내 성차

별에 해 집단 소송 제기와 징벌  배상이 가능하

여 차별의 비용이 매우 크다(김 미, 2014). 미국 

기업들은 인사  교육 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성

차별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자 노력하 고, 기업문

화가 여성에게 호의 으로 변화하는데 도움이 되

었다(Dobbin, 2009). 

3) 경력단절의 영향: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 

경제  측면으로 본 여성의 경력단  상에 

한 문제의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을 노동력의 에서 보는 것이

다. 한국 체 노동시장에서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 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은 수 이다. 

서 주 등(2009)은 경제 으로 부유한 국가들에

서 여성의 사회경제  지 와 여성의 경제활동참

여율 사이에 정 인 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한

국 사회는 지  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문제 

속에 여성인력의 극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논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을 단순히 노동

력 제공자로 보는 측면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자 한다면 이는 사회 구조 , 문화  맥락에서 비

롯되는 문제의 근원을 간과한 것일 수 있다. 

둘째, 여성의 입장에서 경제활동, 경력유지를 여

성의 삶의 일부로 보는 이다. 한국과 같이 가

부장 이고 보수 인 사회에서 통용되는 통

인 성역할 구분에 따르면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

성은 가사 노동자 다. 이러한 분 기 속에서는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사하면서 경

력을 단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박재규, 2010). 

그러나, 생계유지, 생계 부양을 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도 있으며(이정희, 2014), 퇴직압박을 받

는 고령 남성들이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하

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이병남, 김세은, 2015). 

사회  측면에서, 경력단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단  후 비취업 상태이면

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53.1%로 나타났다

(김난주, 2016). 그러나 막내 자녀 부양에 한 부

담감이 감소하면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장년층 

경력단 여성에게 주어진 취업기회는 숙련, 

임 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한다(장

서 , 은혜경, 오민흥, 2009). 경력단  기혼여성

의 재취업은 제한  고용기회, 차별, 가사  자녀 

양육 책임, 여성취업에 한 고정 념, 비  기

술부족, 자신감 부족 등 다양한 사회구조  취업 

장애요인으로 인해 사실상 어려움이 존재한다(최

은화, 이윤화, 2015). 따라서 사회  측면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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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고학력 경력단 여

성들의 경우 재취업 욕구가 높지만 자신의 능력

을 발휘할 수 있고 정수 의 임 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고학력 경력단 여성들의 재취

업 비율은 더 낮아 매우 어려운 실이다(손승 , 

이 민, 2009). 그러나 진 으로 여성의 경력단

이 여성 본인은 물론이고 사회 체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사회  기반이 필요하다. 

심리  측면으로 본 여성경력단 은 여성의 자

아실 이나 경력개발과 같은 의미에서도 요하

다.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

재의미를 찾고 자기개발을 해 나가는 것에 해 

남성 주의 시각이 팽배했었지만, 차 여성의 

경력유지도 요하게 생각하는 분 기로 변하고 

있다( 연숙, 주 아, 2016). 그러나, 남성과는 다

르게 여성의 경력유지에는 다 역할 갈등 문제가 

남아있다. 가부장 인 문화  맥락 속에서 여성은 

경력을 유지하는 에도 엄마의 역할, 즉 자녀 양

육에 있어 주 담당자의 지 를 강요받는다. 이러

한 모성 이데올로기는 매우 강력한 것이어서, 여

성 스스로가 자녀 양육에 해 일차  책임을 지

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헌신 인 어머니상

에 못 미치게 되면 죄책감을 느낀다(이병남, 김세

은, 2015). 그리고 모성 역할이 더욱 가치 있다고 

단하는 여성들은 경력단 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다. 경력단 을 경험한 후 모성 역할에 한 부

담감이 다소 감소하는 시기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다. 

이러한 여성의 경력단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

부는 다양한 법령을 제정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 왔다(이정희, 2014). 여성들 자신도 경력

단 상태를 극복하기 해 학에 진학을 한다거

나(최은화, 이윤화, 2015), 직업훈련 교육을 받는 

등(김정희, 변상해, 2016)의 노력이 필요로 할 것

이다.

3.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력단  주제를 다룬 학

술지 논문 115편을 분석하 다. 연구를 한 분석

상 논문을 선정하기 해, 국내 학술논문을 모

두 검색할 수 있는 국회도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검색하 다. 연구 상 논문을 선정한 최

종 기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연구재단 국내 

등재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선정하 다. 이는 일

정한 기 에 의해 평가된 수  있는 논문들을 연

구 상으로 하는 것이 연구 동향을 악하기에 

합할 것으로 단하 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 

경력단  문제에 한 학계의 연구 동향을 포

으로 분석하기 해 연구자가 임의로 논문발표 

시 을 한정하지 않고, 키워드 검색 후 도출된 최

의 논문이 발견되는 시 인 1999년부터 2017

년 말까지를 논문 발표시기로 설정하 다. 셋째, 

여성의 경력단 과 련된 논문 에서도 취업경

험이 없는 여성들만을 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분석 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2) 분석방법 

연구 분류기 은 기존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구성하 다(박소연, 2017). 연구동향을 분석한 기

존 연구들의 경우, 연구 상,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자료 수집방법 등의 형태로 기 을 설정하여 

분석하 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 거

들을 기 으로, 경력단 여성 연구의 특성을 일부 

반 하여 5가지 분류기 으로 설정하 다. 설정

한 기 은 연도별, 연구주제별, 연구방법별, 연구

상별, 연구자료 수집방법별 분야로 분석기 을 

설정하 다. 첫째, 연도별로, 본 연구의 분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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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된 논문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

된 것으로 연도별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둘째, 

연구주제별 분석을 해, 연구주제는 경력단 여

성에 한 연구, 여성 경력 리와 련된 정부 정

책에 한 연구, 여성 경력을 지원하기 한 로

그램에 한 연구 세 가지로 분류하 다. 셋째, 연

구방법별 분석으로, 연구 상으로 선정된 논문들

의 연구방법은 양 , 질 , 문헌, 혼합연구의 4가

지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넷째, 연구 상별 분석

으로, 여성의 경력단  문제를 다룬 논문들의 연

구 상을 크게 경력단 여성, 여성, 기업 인사담

당자, 지원 조력자, 정책, 혼합의 6가지로 구분하

다. 연구자료 수집방법별로는 연구자료 수집방

법은 질문지, 인터뷰, 패 데이터, 문헌, 실험, 혼

합의 6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4. 연구 결과

1) 연도별 연구동향

여성의 경력단 에 한 연구는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 으로 이루어졌다. 구체 인 내

용을 살펴보면 1999년 1편, 2001년 1편, 2002년 

4편, 2003년 3편, 2004년 2편, 2005년 3편, 2006

년 3편, 2007년 2편, 2008년 4편, 2009년 5편, 

2010년 11편, 2011년 7편, 2012년 6편, 2013년 8

편, 2014년 9편, 2015년 19편, 2016년 21편, 2017

년 6편 출 되었다. 1999년도에 경력단 여성에 

한 연구가 발표된 이후로 2000년  반까지 

해마다 5편 이하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2010년에 

11편이 발표된 이후, 2013년에서부터 2016년까

지 발표 연구 수가 계속 증가하 으며, 특히 2015

년과 2016년에는 19편, 21편의 연구가 다수 발표

되었다. 

한, 총 115편이 발표된 학술지별 분포도 살펴

보았다. 발표 연구가 1편 이상인 학술지는 총 62

개 으며, 그  한국가정 리학회지, 한국인구학

학술지에 각각 7편, 여성연구 6편, 아시아여성연

구, 한국가족자원경 학회지, 한국여성학이 각각 4

편씩 게재되었다. 3편이 게재된 학술지는 9개, 2편

이 게재된 학술지 9개, 1편이 게재된 학술지는 38

개로 나타나, 여성의 경력단  문제를 다룬 연구

를 1편 이상 실은 학술지는 총 62개 다. 학술지

별 연구 편수 련 내용은 <표 1>과 같다.

2) 연구주제별 연구동향

여성의 경력단  문제에 한 연구주제별 분류

는 크게 3가지 경력단 여성에 한 연구, 여성 

학술지명 편수(비율) 학술지명 편수(비율)

한국가정 리학회지 7 (6.08%) 한국인구학 7 (6.08%)

여성연구 6 (5.21%) 아시아여성연구 4 (3.48%)

한국가족자원경 학회지 4 (3.48%) 한국여성학 4 (3.4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3 (2.61%) 가족과 문화 3 (2.61%)

한가정학회지 3 (2.61%) 사회과학연구 3 (2.61%)

인 자원개발연구 3 (2.61%) 취업진로연구 3 (2.61%)

한국가족복지학 3 (2.61%) 한국심리학회지 3 (2.61%)

상담학연구 3 (2.61%) 기타 56 (48.7%)

<표 1> 학술지별 게재 편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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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리와 련된 정부 정책에 한 연구, 여성 

경력을 지원하기 한 로그램에 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경력단 여성에 자체의 의미와 

실태에 한 연구는 총 84편(73.0%)으로 가장 많

았고, 그다음으로는 여성 경력 지원 로그램 연구 

13편(11.3%), 여성 경력 리 정부 정책 연구 12

편(10.4%)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구분에 속

하지 않았지만, 여성 경력단  문제와 련된 기

타 연구(경력단 여성의 학습 참여가 인생에 미

치는 의미, 정체성에 한 연구, 경력단 로 인한 

임 손실에 한 연구 등)가 6편(5.2%)이었다. 

연구주제별 분류의 세부 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력단  향요인 26편(22.6%), 재취업 향요

인 26편(22.6%), 재취업 경험 9편(7.8%), 경력단

 혼합 8편(7.0%), 취업상태변화 10편(9.5%), 

기타 5편(4.3%)으로 구분하 다. 경력단  향요

인이란 여성의 경력단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을 말하는 것으로, 여성의 개인  요소(인구통계

학  요소,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 여성의 환경

 요소(가족의 양육 지원 정도, 회사의 모성보호 

정책 등)가 있다. 재취업 향요인은 경력단 을 

경험한 여성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력단  향요인과 함께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다. 그 외에도 경력단

을 경험한 여성의 재취업 경험을 주된 내용으로 하

는 연구, 경력단  혹은 재취업 향요인과 재취업 

경험을 함께 다룬 연구,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취업상태 변화를 다룬 연구 등이 있다. 

여성 경력 지원 로그램에 한 연구는 여성 취

업 지원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재취업 지

원 로그램에 한 것으로, 기존에 운 되고 있

던 지원 로그램의 효과성을 악하고자 했던 

 년도　

주제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경력

단

여성

경력단  

향요인
1 　 1 　 　 1 1 2 　 　 1 1 2 2 1 2 4 7 　

26

(22.6%)

재취업

향요인
　 　 　 　 　 　 　 　 1 　 1 4 1 1 1 1 5 6 5

26

(22.6%)

재취업

경험
　 　 　 　 　 　 　 　 　 1 　 　 　 1 2 　 3 1 1

9

(7.8%)

경력단

혼합
　 　 　 　 　 　 1 　 　 1 　 2 1 　 　 1 1 1 　

8

(7.0%)

취업상태

변화
　 　 　 3 2 　 　 　 　 　 　 　 1 1 1 1 　 1 　

10

(9.5%)

지원 

로

그램

효과성 　 　 　 　 　 　 　 　 　 　 　 　 　 1 　 1 3 1 　
6

(5.2%)

개발 　 　 　 　 　 　 　 　 　 　 1 1 　 　 　 　 　 　 　
2

(1.7%)

개발 

효과성 
　 　 　 　 　 　 　 1 　 1 1 　 　 　 　 1 　 1 　

5

(4.3%)

정부

정책

정책고찰 　 　 　 1 1 　 　 　 1 　 　 　 　 　 1 1 1 　 　
6

(5.2%)

고찰  

효과성
　 　 　 　 　 1 　 　 　 　 　 1 　 　 2 1 1 　 　

6

(5.2%)

<표 2> 연도별 연구주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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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6편(5.2%), 새로운 지원 로그램을 개발한 

연구 2편(1.7%), 로그램 개발  효과성을 살펴

보고자 했던 연구가 5편(4.3%)이었다. 여성 경력

리 정부 정책을 다룬 연구는 정부 정책고찰  

실태를 다룬 연구 6편(5.2%)과 이에 더해 정책의 

상인 여성들이 지각하는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함께 알아보고자 했던 연구 6편(5.2%)이었다.

3) 연구방법별 연구동향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경력단 여성에 

한 연구들 115편을 연구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양 연구가 75편(65.2%)으로 다수 고, 질 연구

가 31편(27.0%), 문헌연구 5편(4.3%), 양 , 질 , 

문헌연구 등이 복합 으로 행해진 혼합연구가 4편

(3.5%) 순으로 나타났다. 양 연구에는 논문 주요 

변수들 사이의 상 계를 살펴본 연구, 연구 상

들을 특정유형으로 분류한 뒤 그룹 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질 연

구에는 경력단 경험  재취업경험에 한 사례

연구가 많았으며, 그 외에도 특정 주제와 련된 

이해당사자들을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분석, 구조화한 연구들도 있다. 그 외에 문

헌연구도 있는데, 문헌연구는 경력단 여성과 

련된 정부 정책에 한 시  고찰이나 정부 정책 

련 실태 등을 조사한 연구들이며, 혼합연구는 여

러 형태의 연구방법이 혼용된 논문이다. 이 내용을 

<표 3>에 제시하 다.

4) 연구대상별 연구동향 

여성의 경력단  문제를 연구하기 해 질문지, 

인터뷰, 문헌연구 등을 통해 분석 자료를 수집하

다.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한 연구 상, 즉 자료

의 출처는 경력단 여성, 여성, 기업 측 인사담당

자, 여성 경력 지원 로그램 운용자(지원조력자), 

정부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력단 여성으로

부터 질문지나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 

논문이 57편(49.6%)로 가장 많았으며, 경력단  

는 경력단  경험 여부와 무 하게 여성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연구도 40편(38.4%)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 경력단 여성을 직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업 측 인사담당자 상 연

구가 2편. 여성 경력 지원 로그램을 운용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교육 담당자 연구가 3편, 

정부 정책 연구가 6편, 혼합연구가 7편 있었다. 

이 내용은 <표 4>에 제시하 다. 연구 상이 경

력단 여성으로 분류된 연구에는 경력단 을 경

험한 여성이 포함되며, 재 미취업 인 여성 

상 연구 41편, 취업 인 여성 연구가 10편, 경력

 년도

방법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양 1 　 1 3 1 1 2 2 　 2 3 9 5 5 3 6 11 15 5
75

(65.2%)

질 　 　 　 　 　 　 1 1 1 2 2 2 2 1 4 1 7 6 1
31

(27.0%)

문헌 　 　 　 1 1 　 　 　 1 　 　 　 　 　 1 1 　 　 　
5

(4.3%)

혼합 　 　 　 　 1 1 　 　 　 　 　 　 　 　 　 1 1 　 　
4

(3.5%)

<표 3> 연도별 연구방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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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방법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경력

단 여성
　 　 　 　 1 0 1 1 1 3 1 7 4 2 2 3 12 14 5

57

(49.6%)

여성 1 　 1 3 1 1 2 2 　 1 2 2 3 3 2 4 5 7 　
40

(38.4%)

기업

담당자
　 　 　 　 　 　 　 　 　 　 1 　 　 1 　 　 　 　 　

2

(1.7%)

지원

조력자
　 　 　 　 　 　 　 　 　 　 1 1 　 　 1 　 　 　 　

3

(2.0%)

정책 　 　 　 1 1 　 　 　 1 　 　 　 　 　 1 1 1 　 　
6

(5.2%)

혼합 　 　 　 　 　 1 　 　 　 　 　 1 　 　 2 1 1 　 1
7

(6.1%)

<표 4> 연도별 연구 상별 분석결과 

단  경험 여성 연구가 6편이다. 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는 패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가 많은데, 

본 논문에서 분석 상으로 삼은 연구들은 기혼 

취업 여성, 유자녀 여성, 가임기 여성 등을 상으

로 한 연구들이다. 

5) 연구자료 수집방법별 연구동향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 자주 사용

되는 분석 틀에는 없지만, 경력단 여성 연구의 

특이성을 반 하여 연구자료 수집방법에 따라 연

구들을 분석했다. 여성의 경력단  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정부나 공공기 에서 시행한 국  단

의 패 데이터를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15편의 연구 에서 40편(34.8%)이 패 데

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질문지

는 38편(33.0%), 인터뷰는 23편(20.0%)으로 많

이 활용되었으며, 문헌 6편, 실험결과 데이터 1편, 

혼합 7편의 순이며, 이 내용은 <표 5>에 제시하

다. 

　년도

방법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패

데이터
3 2 1 1 1 4 5 3 2 3 5 8 2

40

(34.8%)

질문지 1 1 2 1 1 2 5 2 1 2 8 9 3
38

(33.0%)

인터뷰 1 1 1 2 1 1 2 1 4 4 4 1
23

(20.0%)

문헌 1 1 1 1 1 1
6

(5.2%)

실험 1
1

(0.9%)

혼합 1 1 1 1 2 1
7

(6.1%)

<표 5> 연도별 연구자료 수집방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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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논문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와 등재후

보지에 발표된 경력단 여성에 한 논문 115편의 

동향을 분석했다. 연구문제인 연구발표 연도별 동

향, 연구주제별 동향, 연구방법별 동향, 연구 상별 

동향, 연구자료 수집방법별 동향에 한 연구결과

와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

성 경력단  문제를 다룬 논문들의 연도별 경향을 

살펴보면, 1999년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지속

으로 연구가 발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력

단 여성 등의 경제활동 진법은 2008년 제정되

었지만, 이미 1995년과 1999년에 여성발 기본법, 

남녀차별 지법  구제에 한 법 등이 제정되면

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한 정부 차원의 노력

이 있었던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2007년에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진

에 한 법, 2008년 경력단 여성 등의 경제활동 

진법, 2012년 아이돌 지원법 등의 법률이 발

표되었는데, 2000년  ․후반기부터 2017년까

지 여성의 경력단 에 한 연구의 발표 편수 역

시 매우 증가했다. 한, 115편의 논문이 발표된 

학술지가 62종으로, 여성문제를 주로 다루는 학술

지나 직업, 경력 등을 주로 다루는 학술지 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학술지에서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경력단 여성 문제에 한 정부

와 학계의 심이 크다는 것, 그리고 이는 경력단

여성 문제가 여성 개인의 문제로 환원할 것이 아니

라 사회 체가 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이슈

로 인식되고 있었다.

둘째, 연구주제별 동향은 경력단 여성에 한 

연구, 여성 경력 지원 로그램의 효과성에 한 

연구, 여성 경력 리에 한 정부 정책 연구의 순

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경력단 여성에 한 연

구는 여성의 경력 리와 련된 반 인 문제를 

다룬 것으로 체 연구의 73%를 차지하는 압도

인 연구주제이다. 구체 인 내용으로는 경력단  

향요인, 재취업 향요인, 경력단  경험에 한 

연구 등이 주류를 이룬다. 경력단  향요인 연

구들은 여성 개인의 인구통계학  특성, 배우자와 

가족의 지원정도, 기업이 제공하는 모성 배려 정

책, 여성 근로자에 한 기업의 분 기 등이 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조동훈, 2016; 혜

진, 2016). 재취업 향요인 연구는 경력단 을 경

험한 여성의 개인  특성인 인구통계학  특성과 

재취업 욕구 등에 을 맞춘 연구(신연하, 이동

명, 2017; 이수분, 이정희, 2017)와 개인  특성 

외에 환경  특성인 가족의 도움, 배우자의 경제

력, 기업의 복지제도 등의 효과도 함께 살펴본 연

구(최유진, 손은정, 2016; 손 미, 박정열, 2016)

들이 있다. , 경력단 을 경험한 후 재취업까지

의 경험을 기술한 연구(박은주, 형미, 2017)들도 

있다.

2000년  반 이후에는 경력단 여성에 한 

연구 주제발표 편수가 매우 증가했으며, 특히 2015, 

2016년에는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향요인, 경

력단 여성에 한 지원 로그램의 효과성에 

한 연구발표가 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

시 이명박 정부(2008-2012)의 국정 심 과제

던 ‘여성을 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박

근혜 정부(2009-2017)의 경력단 여성을 핵심

상으로 했던 ‘(여성)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 창

출’이라는 정책 방향(김학실, 2015)이 연구주제 선

정에 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측을 가능하게 한

다. 그런데 정부가 여성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여

성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 하에 추진해온 

정책들이 ‘성평등’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역효

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책들은 기본

으로 여성과 남성이 구분되는 성역할을 수행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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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고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담당하면서 임 , 

숙련의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리게 만드는 상황

을 가져왔다(이병남, 김세은, 2015; 김학실, 2015). 

이와 련하여 여성의 사회경제  지 와 여성 경

제활동 참여율 사이에 정 인 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서 주 등, 2009)는 요한 시사 을 다. 즉, 

여성의 경력단  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하기 해

서는 여성의 사회경제  지 에 한 논의가 선행

해야 할 것이다. 향후 경력단 여성 문제에 한 연

구도 이러한 측면에서 진행된다면 더욱 실효성 있

는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방법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경력단

여성에 한 연구가 진행된 이래로 양  연구

는 지속 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75.2%가 

양  연구로 진행되었다. 다른 분야의 동향분석 

연구들에서도 양 연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

구방법이라는 은 자주 볼 수 있는데 양  연구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상 으로 간단하고 

논거를 제시하기에 명확하다는 에서 많은 연구

자에게 선호되는 것 같다. 한, 경력단 여성 연

구 에서 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많았던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 연구의 비

이 매우 높다는 에서, 향후 연구들은 더욱 다

양한 방법을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연구 상별 연구동향은 경력단 여성, 여

성, 기업 인사담당자, 여성 경력 지원 로그램 운

용자, 정부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경력단

여성을 상으로 했던 연구가 49.6%를 차지하

는데, 이 에서도 경력단 을 경험한 후 미취

업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연구 상으로 하여 경력

단  향요인, 재취업 향요인, 경력단  이후의 

경험을 묻는 연구들이 많았다(유정이, 김수리, 이

수림, 2016; 이정숙, 강기정, 2015; 성경옥, 강혜

, 2015). 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들에는 기혼 

취업여성, 기혼여성, 유자녀 여성, 취업여성, 가임

기 여성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여성을 상으로 

경력단 과 련된 이슈를 다루는 연구들이 있다. 

한편, 여성의 경력문제는 일차 으로 여성의 

에서 악하는 것이 요하지만, 기업에서 경력단

여성을 바라보는 인식에 한 연구도 추가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력단 여성을 고용

하는 것은 여성뿐 아니라 사회 체 인 측면에서

도 정  향을 가져올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개

별 기업으로서는 비용 증가, 경력단 여성의 능력 

부족, 경력단 여성에 한 부정  이미지(일보다 

가정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등)가 있어 채용을 꺼

린다는 것이다(이인원, 강인성, 조연숙, 2012; 손

승 , 이 민, 2009). 이 게 기업의 입장을 살펴

볼 수 있는 연구를 통해 경력단 과 기업의 입장

을 조율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연구도 필

요한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

고 있지 않으며, 발표 시기도 최근의 것으로 보기

는 어렵다. 기업은 신입사원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데, 여성들에게 

보다 우호 인 조직문화와 정책, 복지제도 등을 

도입하여 여성사원들의 경력단 을 일 수 있다

면, 그 게 투자했던 비용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여성들과 기업측의 입장  정

부정책에 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함께 다루어 보

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연구자료 수집방법은 패 데이터, 질문

지, 인터뷰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패 데이

터, 여성가족 패 데이터, 경력단 여성 등의 경

제활동실태조사 자료 등과 같이 정부나 공공기

이 수행한 규모 단 의 질문조사를 활용하여 

여성들이 경험하는 경력단  련 사항을 조사하

다. 이러한 패 데이터 활용은 폭넓은 연구 상

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데이터 크기가 

크며, 개인 연구자가 조사하기 어려운 부분도 

악할 수 있고, 수년에 걸쳐 된 자료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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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연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장 이 있다(이

수 , 이근주, 2011). 본 연구자가 참고했던 다른 

분야의 동향연구들(성인문해 연구동향 분석, 아

의 다양한 ‘ 계’에 한 연구동향 분석 등)에서는 

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보지 못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경력단 여성에 한 연구가 

가지는 특색이라고 보고 연구자료 수집방법을 한 

가지 기  축으로 하여 분석을 시도하 다. 그 외

에도 연구자가 직  질문지 등을 활용하여 자료

를 수집한 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경력단  문제

에 한 시사 을 도출하고자 했던 연구들이 있

다. 연구자료 수집방법에서 패 데이터와 질문지 

사용이 큰 비 을 차지하니, 연구방법이 양 연구

로 편 될 것이다. 패 데이터와 질문지 사용이 

분명한 장 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주제

에 해 유사한 방식으로만 연구 자료를 수집하

고 분석한다면 다른 연구들과는 구별되면서도 통

찰력 있는 연구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경력단  문제에 한 연구동향 분석을 시

도한 본 연구는 논의에 기 하여 향후 경력단

여성에 한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의 경력단  문

제의 심각성에 해 정부와 학계는 물론 사회

으로도 공감 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향

후 다양한 시각을 가진 연구자들이 지속 으로 

이 문제에 한 심을 가지고 연구를 지속할 필

요가 있다. 

둘째, 경력단 이나 재취업 향요인, 그 경험

에 한 여성들의 인식을 묻는 형태의 연구들이 

최근에 증하 는데, 이는 정부의 여성 경력 정

책에 발맞춘 결과로 보인다. 여성을 단순히 노동

력 제공자로 보는 시각, 여성 맞춤형 일자리라는 

명목하에 가사노동 부담은 고스란히 여성이 담당

하고, 그 이외의 시간이나 자원을 활용해 경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들은 불평등한 성역할 

인식을 유지, 공고화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여성의 경력단 문제에 한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더욱 근본 인 문제해결을 

해서는 여성이 마땅히 려야 할 사회경제  지

에 한 논의부터 시작하여, 문제해결을 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주제로 더

욱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방법과 연구자료 수집방법이 질문지

나 패 데이터를 활용한 양 연구에 치우친 경향

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더욱 다양한 방식으

로 경력단 여성 문제에 근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경력단 을 경험한 여성을 

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많았고, 그 에서도 아직 

취업하지 못한 미취업 경력단 여성에 한 연구

가 압도 이었다. 여성의 에서 경력단 문제

를 바라보는 것은 매우 요하고 기 이라는 

은 사실이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의 장인 기업의 

입장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들은 

여성과 기업의 입장, 그리고 양자 사이를 조율할 

수 있는 정부정책에 한 부분까지 포 으로 

다룰 수 있는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경력단  문제에 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여러 가지 분석 틀을 사용하여 분

석함으로써, 연구동향을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통해 경력단 여성 문제 해결의 요성  필요

성에 한 심을 높이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여

러 선행연구의 분석 틀 에서 특히 연구주제와 

연구 상에 한 동향 악에 집 한 경향이 있

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았

던 분석 틀을 사용하거나 연구방법 등과 같은 부

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0 ▪ 사회과학연구 제30권 1호(2019)

참 고 문 헌

권희경 (2010). 경력단  기혼 여성의 재취업 욕구 련 요인. <한국가정 리학회지>, 28, 87-98.

김난주 (2016).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과 재취업 이후 고용유지 분석. <한국고용노사 계학회>, 26(2), 1-27.

김 미 (2014). 젠더와 계 의 교차성 에서 본 일-가족 양립정책. <사회과학연구>, 31(2), 1-26.

김정희․변상해 (2016). 직업교육과 경력단 여성의 창업의지, 재취업욕구의 계 연구. <벤처창업연구>, 11(4), 

237-246.

김종숙 (2015). 경력단  여성의 직업훈련 성과. <사회과학연구>, 22(4), 179-208.

김진하 (2016). 취업상태 변화에 한 동태  연구. <한국경제연구학회>, 44(3), 127-16.

김학실 (2015). 돌  사회  기업의 성공요인에 한 연구: 충북지역을 심으로. <국정 리연구>, 10(1), 157-185.

민 주 (2012). 자녀출산과 양육시기동안의 여성취업 유형화. <한국사회학>, 46(2), 61-87.

박소연 (2017). HRD 평가 국내 연구동향: 2007~2016년 학술지 게재 논문을 심으로. <HRD 연구>, 19(2), 1-27.

박은주․ 형미 (2017).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경험에 한 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 166-182.

박재규 (2010). 경기도 경력단 여성의 취업욕구 분석  지원방안 연구. <GRI 연구논총>, 12(2), 227-252. 

방하남․장지연 (2000). 여성의 취업과 미취업 상태간의 환과정. 한국노동연구원.

서 주․장서 ․이보민 (2009). 서울시 문직 고학력 경력단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연구. 서울: 서울시여성가족

재단.

성경옥․강혜  (2015). 경력단 여성의 직업정보인지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탐색  연구. <한국심리학회

지: 여성>, 20(4), 443-467. 

손승 ․이 민 (2009). 고학력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한 소기업 인 자원 개발 담당자의 인식분석. <인 자

원 리연구>, 16(4), 121-139. 

손 미․박정열 (2016).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측요인. <한국가족자원경 학회지>, 20(2), 165-184.

신연하․이동명 (2017). 경력단 여성의 개인특성에 따른 재취업욕구 차이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9), 

310-323. 

오은진․박성정․민 주․김난주․송창용․김지  (2008). 경력단 여성의 취업욕구조사연구. 서울: 한국여성정

책연구원.

유정이․김수리․이수림 (2016). 30  졸 경력단  기혼 여성의 재취업 시도 경험에 한 질 연구. <학습자심

교과교육연구>, 16(4), 931-964.

이병남․김세은 (2015). 지역 여성의 경제 실과 정부 정책의 지역성. <사회과학>, 54(2), 43-88.

이수분․이정희 (2017). 경력단  여성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계획의 계에서 결과 기 의 매개효과. <취업

교육연구>, 36(2), 1-17.

이수 ․이근주 (2011). 한국 민간기업 근로여성의 육아휴직 활용 패턴 향요인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25, 

61-91.

이 민․노경란․최윤선 (2009). 경력단  여성 취업지원 집단상담 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평생학습사회>, 

45-72. 



 여성의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 41

이인원․강인성․조연숙 (2012). 서울시 기업체에 있어서 고학력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방안  지원정책에 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26(1), 127-155.

이정숙․강기정 (2015). 경력단 여성의 희망근로형태(시간제/ 일제)에 향을 미치는 재취업결정요인. <인 자

원개발연구>, 18(4), 23-51.

이정희 (2014). 일․가족 양립 문제의 시  변화에 한 고찰. <여성연구>, 86(1), 281-324.

장서 ․은혜경․오민흥 (2009). 경력단 여성 재취업 유망직업 선정에 한 연구. <직업능력발연구>, 12(1), 

163-187.

연숙․주 아 (2016). 경력단  여성의 도움추구 경험에 한 합의  질  연구. <취업진로연구>, 6(4), 45-70.

혜진 (2016). 경력단 의 미시  요인 분석. <한국인구학>, 39(3), 107-137.

조동훈 (2016). 여성의 경력단 과 육아휴직 제도와의 계. <노동경제논집>, 49(4), 81-100.

최유진․손은정 (2016). 경력단 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진로탄력성이 진로 비행동에 미치는 향: 진로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4), 749-768.

최은아․이윤화 (2015). 경력단 기혼여성의 취업경험에 한 상학  연구. <한국사회복지질 연구학회>, 9(2), 

85-109. 

통계청 (2018). 경제활동인구조사/경제활동인구  참가율 OECD. Available: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ITLE&parm=

M_01_01#SelectStatsBoxDiv

황윤주․이희수 (2014). 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한 경력단  여성 재취업지원 로그램 효과성 분석. <한국직업교

육학회>, 33(6), 55-79. 

Almey, M. (2010). Women in Canada: Work chapter updates. Statistics Canada. Available: 

http://www.statcan.gc.ca/pub/89f0133x/89f0133x2006000-eng.htm

Arendell, T. (2000). Conceiving and investigating motherhood: The decade’s scholar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4), 1192-1207.

Avishai, O. (2007). Managing the lactating body: The breast-feeding project and privileged motherhood. 

Qualitative Sociology, 30(1), 135-152.

Bianchi, S., Wight, V., & Raley, S. (2005). Maternal employment and family caregiving: Rethinking 

time with children in the ATUS. Available: http://www.atususers.umd.edu/papers/Bianchi.pdf

Blair-Loy, M. (2003). Competing devotions: Career and family among women executiv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yker, T. (2016). The Opt-Out Continuation: Education, Work, and Motherhood from 1984 to 2012. 

The Russel Sage Foundation Journal of Social Sciences, 2(4), 34-70.

Collis, P. H. (2000). Black feminist thought: Knowledge, consciousness, and the politics of empowerment. 

(2nd ed.). New York: Routledge.

Dobbin, F. (2009). Investing Equal Opportun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Garey, A. (1999). Weaving work and motherhood.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42 ▪ 사회과학연구 제30권 1호(2019)

Gornick, J. C., & Meyers, M. K. (2003). Families that work: Policies for reconciling parenting and 

employment. New York: Russell Sage. 

Hattery, A. (2001). Women, work, and family: Balancing and weaving. London: Sage. 

Hays, S. (1996).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Johnston, D. D., & Swanson, D. H. (2007). Cognitive acrobatics in the construction of worker-mother 

identity. Sex Roles, 57, 447-459.

Macdonald, C. L. (1998). Manufacturing motherhood: The shadow work of nannies and au pairs. 

Qualitative Sociology, 21(1), 25-53.

Mincer, J., & Polachek, S. (1974). Family Investments in Human Capital: Earnings of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2), 76-108.

Segura, D. (1994). Working at motherhood: Chicana and Mexican immigrant mothers and employment. 

In Mothering: Ideology, experience, and agency, Glenn, E., Chang, G., & Forcey, L. (Eds). New 

York: Routledge.

Stone, P. (2007). Opting out? Why women really quit careers and head hom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ebber, G., & Williams, C. (2008). Mothers in “good” and “bad” part-time jobs: Different problems, 

same results. Gender & Society, 22(6), 752-777. 

Williams, J. (2000). Unbending gender: Why family and work conflict and what to do about it.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여성의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 43

Trend Analysis of Research on Woman and 
Career Discontinu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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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search trends regarding women who have 

experienced career discontinuity and suggest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oretical background. We analyzed trends of career-interrupted women in terms of research 

time, research topics, research methods, research subjects, and research resources through 

examining 115 precedent studies. According to the research published from 1999 to 2017, the 

number of researching factors of career-Interrupted and reemployment was the highest. Most 

of these studies use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using panel data to derive resul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 examine how various government policies and support programs 

for career-interrupted women are operated and propose practical policy alternatives.

Keywords: Women's Career Interruption, Women Career Support Program, Unemployed Women, 

Re-employment Women, Women's Economic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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